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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현대오토에버, 부산시설공
단과 함께 ‘부산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개
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부산 장애인 콜
택시 서비스인 ‘두리발’의 신규 서비스를
발굴,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고
이를 통해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
와 함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이용객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신규 모빌리
티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및 적용해 두리
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
이다. 부산시설공단은 1일부터 두리발 사
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8대인
운행 차량을 올해 30대 늘려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2022년까지는 103대를 증차해
총 231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금호타이어가 유튜브 채널인 ‘엑스타(ECS
TA) TV’를 개설하고 온라인 소셜미디어
를 통한 소통 확대에 나섰다. 엑스타(ECS
TA) TV는 금호타이어 광고 및 엑스타레이
싱팀 영상 콘텐츠를 포함해 타이어와 자동
차에 대한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마다 제공한다. 김성 금호타이어 G.
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등 다양
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고객과 소통해 왔
다”며 “이번 유튜브 채널 리뉴얼을 통해
앞으로 국내외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현대차, 부산 장애인 콜 개선 맞손

금호타이어, 유튜브 채널 새 단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모델인 ‘더 뉴 C 350 e’를 선보였
다. 국내 시장에서 세단 모델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C-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모델로 벤츠의

첨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인 ‘EQ P
OWER’를 적용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해 구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2.0리터 4기통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은 최
고출력 211마력에 35.7kg.m 토크를 발휘
한다. 전기 모터(6.4kWh 리튬이온 배터리
적용) 가속 시 추가로 최대 82마력과
34.7kg.m 토크의 성능을 지원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9초 만에
도달할 정도로 파워풀하다.

도심에서는 E-모드를 활용해 전기 동력
만으로 최대 1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E-모드 최대 속도도 시속 130km에 달해
쾌적한 도심 주행에 무리가 없다. 연료 효

율성 강화를 위해 글라이딩 기능도 갖추었
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선
택한 변속기 모드에 따라 최고시속 160km
에서 가솔린 엔진 구동을 정지시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기능이다.

첨단 안전 사양도 충실히 갖췄다. 프리-
세이프(PRE-SAFE)를 비롯해 능동형 사
각지대 어시스트, 능동형 차선 유지 어시
스트 등 반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는 드라
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적용했다. 에어
매틱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 적용해 승차감
도 강화했다. 가격은 6400만원(부가세 포
함)이다. 원성열 기자

벤츠플러그인하이브리드 ‘더뉴 C 350 e’ 출시

C-클래스에 EQ POWER 기술적용
E-모드 최고 130km/h…64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C 350 e’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새 심장 탑재…더 강력해진 2019년형 디스커버리

▶ 2019년형 디스커버리는 SD6 트윈 터보 엔진을 새로 장착
해 최고출력 306마력, 최대토크 71.4kg.m의 파워풀한 성능
을 발휘한다. 2·3열 시트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인텔리전
트 시트 폴드’, 손목 밴드 형태의 ‘액티비티 키’ 등 혁신적인
첨단기술도 갖췄다. 사진제공｜랜드로버코리아

수입 프리미엄 대형 SUV 시장에서 랜
드로버 디스커버리는 경쟁 상대가 없는 독
보적인 ‘드림카’로 군림해 왔다. 럭셔리하
면서도 넉넉한 실내공간, 파워풀한 성능,
여타 브랜드가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오
프로드 능력은 디스커버리를 최고의 자리
에 올려놓기에 충분했다. 더 강력해진 심
장과 첨단 편의 사양으로 무장한 2019년형
디스커버리의 매력을 살펴봤다.

뀫더 강력해진 심장, 강화된 편의사양
2019년형 디스커버리는 SD6 트윈 터보

엔진을 신규적용해 주행 성능을 강화했
다. 메인 터보차저에 세라믹 볼 베어링을
적용해 마찰을 줄이고, 스로틀 반응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TD6 싱글
터보 엔진과 비교하면 출력은 48마력 더
세진 306마력, 토크는 10.2kg.m 높은

71.4kg.m를 발휘한다. 7인승 풀사이즈 S
UV인 디스커버리를 이끌기에 넉넉한 파
워다. 제로백(0-100km/h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5초, 안전 최고 속도
는 209km/h다.

드라이버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주차 보조 기능들도 전 모델 기본 적용했
다. 주차를 하거나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올
때 자동으로 스티어링 조작을 도와주는 파
크어시스트, 360도 주차센서, 후방 교통
감지,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시스템이 기
본 사양이다. 기존 차선이탈경고 시스템은

2019년형부터 차가 스스로 운전대를 움직
여 차선 유지를 돕는 차선유지 어시스트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스탑
앤 고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전방 차량을
따라 자동으로 정지하며, 전방 차량이 정
차 후 3초 이내에 출발하면 자동으로 재출
발한다.

뀫넉넉한 실내 공간 갖춘 7인승 SUV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7인승 프리미엄

대형 SUV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넉넉한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전장은
4970mm이며, 2열 레그룸은 954mm, 3열
레그룸은 851mm다. 3열에도 190cm 키의
성인이 편히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이 특징이다. 성인 7명이 장거리 여행을 하
는데 무리가 없는 공간이다. 적재 공간은
최대 2406L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사용해 2, 3열
좌석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시트 폴드’ 기능도 갖추고 있다. 시트는 계
기판 터치스크린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다.
손목 밴드형태의 ‘액티비티 키’도 눈에 띄

는 첨단 기능이다. 차키를 들고 다니는 번
거로움 없이 완전 방수 기능을 갖춘 액티
비티 키를 착용하고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
길 수 있다.

뀫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다양한 오프로드 주행기술도 갖추고 있

다.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이 있어 네 가
지 지형모드 중 하나를 설정하면 엔진, 변
속기, 센터 디퍼렌셜 및 섀시 시스템을 지
형에 맞게 최적화한다. 전 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 기능도 갖췄다. 차량 속도
를 2km/h에서 30km/h 사이로 유지하며
운전자가 페달 조작 없이 조향에만 집중해
까다로운 지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강 능력도 향상됐다. 수심 감지 장치 옵
션을 적용하면 최대 수심 90cm의 하천, 여
울또는침수지역을 건널 수있다.

2019년형은 파워트레인 및 사양에 따라
총 4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다. SD4 240P
S SE8560만 원, SD6 306PS SE 9730만
원, SD6 306PS HSE 1억520만 원 SD6
306PS HSE 럭셔리 1억1910만 원이다.

sereno@donga.com

SD6 트윈 터보 엔진 306마력 자랑
주차 보조·차선 유지 등 첨단 사양
손목 밴드 형태 ‘액티비티 키’ 눈길
‘최대수심 90cm’ 도강능력도갖춰

‘드림카’의귀환
심장이뛴다


